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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투석 환자에서 저칼슘투석액 사용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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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:�말기신부전�환자에서�일반인에�비해�심혈관사망이�많은�이유는�전통적인�위험인자�이외에도�칼슘과�인의�대사이상에�의한�

혈관석회화가�중요한�역할을�하는�것으로�생각된다.�혈액투석�동안에는�투석액에�의해�칼슘이�공급되며�이것이�혈관석회화에�영

향을�미칠�가능성이�있으나,�이에�대한�연구는�없었다.�저자들은�혈액투석�환자에서�표준칼슘�투석액에�비해�저칼슘�투석액을�사

용하였을�때�관상동맥석회화가�증가하는�것으로�보고한�바�있다.�그러나�저칼슘투석액�사용이�심혈관질환�발생과�환자�사망에�영

향을�미치는지에�대해서는�명확하지�않으며,�이에�대해�전향적인�연구를�진행하였다.�

방법:�혈액투석을�받고�있는�말기신부전증�환자�76명을�대상으로�무작위�배정�방법으로�표준칼슘�투석액과(Ca�1.5�mmol/L)에�

비해�저칼슘�투석액(Ca�1.25�mmol/L)을�나누어�2년간�사용하였고,�치료전과�1년�후의�관상동맥�칼슘수치(coronary�artery�

calcium�score,�CACS)를�흉부�MDCT�(multi-detector�CT)를�이용하여�측정하였다.�대상�환자들을�70개월�동안�추적�관찰하면

서�심혈관질환�발생�및�사망�여부를�조사하였다.�

결과:�표준칼슘�투석액과�저칼슘�투석액�사용군의�기본�특성은�유사하였다.�치료기간�동안�칼슘,�인,�칼슘×인�수치는�차이가�없었

으나,�intact�PTH는�저칼슘�투석액�사용�3개월부터�증가하여�지속적으로�높게�유지되었다.�대상�환자�중�24명(31.6%)에서�심혈

관질환이�새로�발생하였다.�CACS가�높을수록�심혈관질환의�발생�위험이�증가하였으며(p=0.01),�다변량�분석에서도�CACS가�심

혈관질환�발생의�독립적인�예측인자로�나타났다.�또한�17명(22.4%)에서�환자가�사망하였고,�CACS가�높을수록�사망�위험이�더�

증가하였다(p<0.001).�저칼슘투석액�사용군에서�심혈관질환�발생�위험이�더�높은�경향을�보였으나�통계적인�유의성은�없었다.�전

체�사망률은�저칼슘�투석액�사용과�유의한�상관�관계가�없었다.

결론:�혈액투석�환자에서�관상동맥석회화는�심혈관계�질환�발생과�환자�사망을�예측할�수�있는�유용한�방법으로�나타났다.�본�연

구에서�저칼슘�투석액�사용은�관상동맥석회화�진행에�영향을�미쳤으나,�심혈관질환�발생�및�환자�사망과는�유의한�관련성이�없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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